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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존경하는 금일 중·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함께 운동하기에 좋은 계절에 제11회 

금일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김성우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금일중·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고향을 같이한 중·고등학교 동문의 학연은 인연중의 

인연으로,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고 다정하며, 허물이 

없습니다. 누구나 철없던 학창시절의 추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으며 모두를 그리워합니다. 



  그러하기에 동문회 체육대회는 평소 누구보다도 가깝고 

정겹게 지내야할 동문들이 서로가 바쁜 생활 속에서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하여 지난 학창시절을 되돌아보고 선후배의 정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랑스러운 금일중·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금일중·고등학교는 그동안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여 경향 각지에서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랑스런 지역의 명문입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선배들은 후배를 아끼며 사랑으로 끌어주고 후배들은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면서 동문 간 친목과 화합을 이뤄 

모교 발전에 힘쓰면서 고향 금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동문 선후배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교를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선배로서, 재학생들이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문회 체육대회를 통해 선·후배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되길 바라면서, 동문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깃들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